
치 사

금년도 4월은 우리 종단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매우 의미있는 달로 기
록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행복바라미가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 딛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입각하여 진리를 참구하며, 고
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교단을 쇄신하고 보이지 않게 
이웃과 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시대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과오는 사회와 국민의 아픔을 올곧이 보듬지 못했다는 성찰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행복바라미에 거는 기대
가 크고,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좋은 길벗이 되겠다는 책임자들의 각오
에 더 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되며, 작은 몸짓, 작은 발걸음으
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렇기에 오늘의 초발심, 함께 모인 의지를 잊지 
말고, 당장의 큰 성과나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 까지 노고를 마다치 않은 행복바라미 운영위
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
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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